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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일꾼양성을 위한 힘찬행진 

종면장학생선발및지급현황 

“늦지 않게 시작따세요” 
금주 화요일부터 후반기 교육훈련 개강 

천국일문 양성을 목표로 하는 충현장학회의 장학사업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마련된 50억 기금에서 나오는 순수 이자로 장학사업을 진행해 

왔으나， 최근에는은행이율이 너무낮아서 순수 이자만으로는장학회 운영이 힘든 
상행l 되었다. 이에 교회는 장학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로 하였 

고， 이를위해서 각부서에서는볼펜한자루종이 한장이라도아끼며 불필요한낭 

비가없도록주의를기울인다 성도들역시 어려운경제 여건속에서도장학헌금을 
후하게 드리고 있다 천국일문 양성을 위한우리의 행진은 이렇게 힘차게 이루어지 

고있다 

여름내 우리를 못살게 굴던 찜통더위가 완전히 물러가고 시원한 가을이 되었다. 더위에 지쳤 

던 몸과 마음도 선선한 기을바람과 함께 새 힘을 얻는다 올 가을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디로 향 

할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향하도록 

하자.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 떼를 먹이며 백합회를 꺾는구냐’까 6 :잉. 이번 주 

화요일U일)부터 주간성경공부를 비롯하여 교사양성부， 찬양대원양성부， 충현전도대 훈련이 시 

작된다 아직까지 등록을 하지 않은 성도들이 있다면 이번 주 안에 서둘러 등록하고 첫 강의부 

터 착실하게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등록 장소는 교육관 2층에 있는 교육국때선 473)이고， 
개강 당일이나 개강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다. 많은 성도들의 적극적인 짙뼈를 부탁드린다. 

위임목사님동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행진에 놀라운 복을 베푸셨다. 올해만 해도 전반기에 
는 236명에게， 후반기에는 256명에게 총 487，903， 000원의 장흐땀을 지급할 수 있 

었던 것이다 선한 일에 부족힘에 없도록 우리를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 
혜와 사랑을 크게 찬송하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회에게 넘치게 히시나 

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 
려 히짐이라’(고후 9:에. 하지만 우리가 더 깊이 감사하고 더 크게 찬송할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은 그 동안 장학혜택을 받고 교회의 신앙지도를 받아온 많은 젊은 
이들이 어느새 무럭무럭 자라서 이제는 어엿한 천국일문으로 서 있다는 것이다. 그 
래서 지난 5월 12일에는 232명의 젊은이들을 서리집사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나무가 금방 쑥쑥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성관 위임목사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힘입어 여름휴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부터 다 

시 강맨l 서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드립니다 목사님은종전처럼주일설교와수요설교외에도월요일새벽마다요한복음 
을 강론할 것이며， 금요집회에서는 ‘천국 복음’ 을 계속 선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의 사 

역을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옹 교회가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복음의 길로 더 힘써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일꾼 양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장힘념을 지급하고 신앙적인 지도를 해나간 
다고 해서 금방 열매가 눈에 확 띄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가 필요하 

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첫 열매를 보고 있다. 그러므로 좀 더 힘을 내서 천국일문 
양성에 힘쓰도록 하자. 장학사업을 위해서 적극 헌신할 뿐 아니라 젊은 일문들을 
위하여 기도의 물을충분히 주도록하자 이 일 위에 하나님이 복을주신다면， 다음 
세대를 십자가 복음 앞에 세울 천국일문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달고 오묘한그 말씀(5-7월 금요집회메시지 요약)-천국 복음 

제l장.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제2장. 장래에 임할 천국 

제3장. 이 세상에 있는 천국 

제4장. 천국의 비밀 

제5장. 천국의 생명 

제5장천극의쟁명 

‘ ..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 

님 나리를볼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 
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 3:3,5). 예수님은 하나님 나 
라에 관한 진리와 영생을 함께 묶어서 말 
씀하셨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 
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곧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은 참으로 미래에 속한 것이다. 사도 비울도 장차 죽을 몸을 벗고 썩지 않을 부활 
의 몸을 입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였대고후 5:1-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μ절 참조) 부활의 몸을 입는 것! 이것이 곧 영생이다 그러니까 영생은 전인(全시 
과관련되어 있다 영혼만이 아니라몸까지도포함하는것이다. 영생의 미래성은요한계 
시록에 다시 언급되어 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 
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 
두 가지 실괴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괴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껴1 22:1-2). 다시는 저주가 없다.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육체와 죄라는 빙빼물들은 모 
두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계 22:3-4). 
분명히 영생은 장래에 속한 것이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상세하게 더 배울 수 있 

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b). 
그리스도는 이 세대의 마지막 날인 그 날 에만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 
금생명을주시려고오셨다. 그래서 성경은다음과같이 기록한다. “아들을믿는자는영 
생이 있고 ... " (요 3:3에. ‘패가진실로진실로너회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듣고또나보내 
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에서 생명으로 옮겼느 

오늘은 교회설립기념주일입니다. 
1 부에서 5부 예배 시에는 제5차 성잔식이 거앵되며 

2부와 3부 예배 시에는 가족연합예배가 있으며 

찬양예배 시에는 교회설립기념 찬양예배가 있습니다. 

니라’(요 5:24) 그렇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얻은자들이다 
그러면 이 영생은 무엇인가? 먼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 

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 17:3).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 서로 깊은 교제가 있 

는 것을 뭇한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서로 교통하면서 이미 그의 생명을 체험하기 시 
작했음을 의미한다{고전 ’6:19-2이. 감사한 것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 
는참된지식을우리에게 주셨다는사실이다. 이 얼마나귀한은혜인가! 
영생의 또 다른 의미는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다{요 3 : 3， 3 :히. 장차 

우리가 입게 될 새로운몸은완전하게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활력을받고생기가 있으며 
권능을 부여받은 몸이대고후 5:4-5). 바울은 이것을 끼업’ 이라고 표현한 바 있대엠 
1:13-14). 우리는 아직 이러한 기업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 , 

업에 대한보증으로우리에게 성령을주셨다. 일반적으로계약이 성립되면 거래 금액의 
일부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그 계약이 성사되었음을 확증한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성 

령이 임하여 계시다는 사실이 곧 이 계으1뇨금과 같다는 말이다 완전한생명은 그리스도께 
서 재림하실 때에 주어질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앞으로 올 그 날 에 성 
령의 온전함을체험하게 되는그생명의 보증금이다. 
또한 우리에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주어졌다. 처음 익은 열매’ 는 무엇인가?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들 가운데 처음으로 잘 익어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말한다. 그것 
은추수의 시작을알리는신호탄이다. 하나님께서는부활로 임할생명의 첫 열매로우리 
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완전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첫 열매로 맛보게 하심으로 장차 임할 
생명을 미리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다. 최고의 영광이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장차 입할 미래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다 미래에 속한 그 영생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영생의 의미이다. 이것이 구원을 받는다는 뭇이다. 영생은 
매일매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σ월 16일.23일.30일자 메시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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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Sermon for Next Sunday I 

DAY OF YOUR ACCOUNT 
“(7)For not one ofus livesfor himselj, and not one diesfor himself; (，언for if we live, we live for the Lord, or if we die, 
we die for the Lord; therefore whether we live or die, we are the Lord's. (9)For to this end Christ died and lived 
[again], that He might be Lord both ofthe dead and ofthe living. (JO)Butyou, why do youjudge your brother? Or 
you again, why do you regard your brother with contempt? For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God. 
(ll)For it k written, ‘'AS 1 LIVE, SAYS THE LORD, EVERY KNEE SHALL BOW TO ME, AND EVERY TONGUE 
SHALL GIVE PRAISE TO GOD." (J2)SO then each one of us shall give account of himself to God." (Romans 14:7- . 
12) 

c:빼ns c미|버버a히메떼삐삐뼈im t뼈mt뼈뼈n toη1 to live an띠뼈d d미뼈뼈빼빼le번때때e아때때fo띠O이「ηtηm뼈h벼1밍e Lω따O아「띠d. bL따u따뼈Jt s때a때때d에Iy뼈yνyrr 

Are you rea히메11바Iy li매IVI씨에In빙9 for the Lord, and if you die, will you be really 

dying for Him? Have you given much thought toward the day of your 

account? Too often Christians criticize and evaluate others, forgetting 

that this is the Lord's job. AII , whether weaker or stronger, will have 

their lives (accounts) judged by God . We all know that if we owe 

something, it is our duty to pay it back. If we break the law, we have to 

pay the penalty: Galatians 6:7 tells us, “ Do not be deceived, God is not 

mocked : for whatever a man sows, this he will also reap." Many 

Christians say, “ 1 live and die for the Lord," but are you really doing it? 

Take a good look at what you are doing because "eve마 careless word 

that people speak; they shall give an accounting for it in the day of 

judgment" (Mt 12:36). You need to get serious about your account, and 

make sure it is inorder for the day is coming when God will judge it 

You cannot cancel your accounting date. Hebrews 2:3 says, “ how 

wi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a salvation?" Jesus Christ, the 

Son of God, came down to this world and died for all sin, so that your 

debt could be paid in f비1. No one can disregard God's grace without 

penalty. Death is unavoidable. Whether you are weak or strong, rich or 

poor, famous or unknown, you will die. The Bible clearly states, "it is 

appointed for me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Heb 

9:27). God promises that you only have to die once, but after that, you 

have to face His judgmen t. "Rejo ice , young man , during your 

childhood, and let your heart be pleasant during the days of young 

manhood. And follow the impulses of your heart and the desires of 

your eyes. Yet know that God will bring you to judgment for all these 

things~' (Ecci. 11 :9). God will scrutinize everything about you on your 

account day. You cannot postpone or avoid it As such, you should not 

pretend it would not happen. You should start living as if it would 

happen any moment! 

You will receive either a prize or a punishment for your account Just 

like the story Jesus told about the talents, those who make use of 

God's gift will be rewarded, and those who do not w ill be destroyed. In 

the talent story, the master returned after a long time "and settled 

accounts" with his slaves(1\M. 25:19). Those who were fruitful with 

their masters talents received more, but the mas 

think that when they die or Christ returns they will be standing in a 

group of millions, and therefore God will not look so closely at their 

account. Our God is an Almighty God, and He calls each one of us to 

stand before Him,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ne may be recompensed for his deeds in the 

body,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whether good α bad"(2 Cor. 
5:1 이 . You need to prepare for this day. You need to know how you are 

going to answer to the Lord . Are you ready now to respond? 

You cannot answer for other people, nor can other people answer for 

you on the day of your account. Your mother, father, husband, wife, 

lawyer, doctor, and friends cannot help you . No one can help you on 

this day because God holds the final accounting book, “ And 1 saw the 

dead, the great and the small , standing before the throne, and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from th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deeds.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ades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 every one of them according to their 

deeds" (Rev. 20: 12-13). My dear friend, 1 am asking you now, are you 

sure you are living for the Lord, and if you are dying, are you dying for 

the Lord? The Bible is ve마 clear that no one, not even your pastor, can 

answer for you . 

You cannot deny your account. Everything, including your motives, 

will be clearly in the open . 1 Corinthians 4:5 says, "Therefore do not go 

on passing judgment before the time, but wait until the Lord comes 

who will both bring to light the things hidden in the darkness and 

disclose the motives of men’s hearts; and then each man’s praise will 

come to him from God ." Nothing can be hidden , so you have no 

excuse. God will reveal all your secrets . You cannot say, "1 do not 

remember whether 1 did that ," because it is written down . 

Ecclesiastes 12: 14 reminds us , "For God will bring every act to 

judgment, everything which is hidden, whether it is good or evi l." Your 

accounting record will be valid. 

The day of your account is when everything is finalized . If your name 

is in the book of life, you will go on to eternal life. If your name is not in 

the book of life, you will go on to eternal fire (see Rev. 20 :15) . 1 

Tìmothy 5:24-25 says, “ The sins of some men are quite evident, going 

before them to judgment; for others, their sins follow after. Likewise 

also, deeds that are good are quite ev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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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훌 후일 설교 

l 다음주일셜교l 

칩판의날 

“7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 우리가 살야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9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E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11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샤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12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랴"(롬 14:7-12) 
깅성판옥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은 실L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 

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대부분 말뿐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여 
러분은 어떠십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죽어도 주님을 위해 

서 죽으시렵니까? 여러분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많이 생각해 보셨는지요? 얼마 
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책망하고 평가하는지요! 이는 오직 주님만이 그렇 

게하실수있음을잊었기 때문입니다 익댄f 자든강한자든모든사람은하나님 앞 

에 서서 이 땅에서의 삶을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그것을 갚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법을 위반했다면， 당 

연히 응분의 대기를 지불해야 등}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말합니다 “스 

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 

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 
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 

끼?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 

니 사림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핀-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마 

12:36) 여러분이 장차 받게 될 심판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판을 잘 
준비해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라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은 말합니 
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죄를 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 
다 그결과여러분의죄는하나도남김없이사함을받을수있게되었습니다 그런 
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등한히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든 허ιh하든， 

돈이 많든 가난하든， 유명하든 무명하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히 9:2η. 죽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히십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네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전 
11:9) 심판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자세히 조시하질 것입니 
다 여러분은 이것을 연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심판의 날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심핀의 날이 지금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야합니다 

영생과 멸망의 갈렴길이 되는 그 날 
심판이 이루어진후에 여러분은상을받든지 형벌을받든지 할것입니다 달란트 
에관한예수님의 비유처럼 하나님의은시를잘활용하여 이윤을남긴사람들은상 
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림들은 띨망을 받을 것입니다. 딜란트 비유를 보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계할새"(마 25:19)라고 되어 있습니 
다. 주인이 맡기고 간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이윤을 남긴 사람들은 더 많이 받었고， 
그렇지 않은 지는 ‘끽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 
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내’(마 25:26b)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떤， “이 무 
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젊이 있으리라"(마 
25:3이라는 두려운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만일 여러분이 믿음으로 
자기를진실하게 부인한디띤， 여러분은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바， 곧썩 
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얻을 것입니다(벤전 1:4) 이것을 믿으 
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단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든사람은산자와죽은자심판 
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할 것이며(뻗전 4:히， 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은상을얻을것입니다 

심판대 앞에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하니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여러분 혼자 한사람씩 서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2절은말합니다. “이러므로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흔히 사 

람들은자신이 죽거나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수많은사람들이 무리지어 심판 

대 앞에 서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우리한사람한사람을심판대앞에 불러세우십니다. “이는우리가다반드 

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잎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1이. 여러분은 이 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 무어라 
말씀드랄 것인지 준비해야만합니다 여러분은이런준비가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서는 여러분의 부모도 
배우지도， 변호시-도， 의사도， 친구들도 도웅을 줄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 

나님께서 최후심판의 책을 손에 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표 내가 보니 죽은 지들 

이 무론대소하고그보좌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또다른책이 펴졌으니 곧생 
명책이라 죽은 지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 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 
어 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쩨 20 :12-13)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죽어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심판대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여러분의 목사도 여러분을 도 
울수없습니다 이것을성경은분명히-게가르칩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최종 심판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은밀한 동기들을 포함하여 모든 것들이 백일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 
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 
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미음의 뭇 
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심판대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이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핑계나 변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은밀한 것들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여러분은 “글써l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라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 
면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 12:14)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획실한 
증거를 토대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 

에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여 
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으로끝입니다 여러분은영원한지옥불 
에 내딘져질 것입니다(계 20:15 참고) 디모데전서 5장 24, 25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 
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잠언 
28장 13절은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지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 
리는지는불쌍히 여김을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다른사람들을판단하 
지 마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 
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롬 14:1이 살아도 에수를 위하여 살 
고 죽어도 여l수를 위하여 죽고자 히쇠니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실아도 예수를 위 
하여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하여 죽음으로써 심판의 날에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 
찬을들으시기 바랍니다. 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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륙씨 힐렴 l 안수찜샤 킬럼 

목싸칼렴 

오직그리스도와 

그십자가만전함 

(고린도전서 2:2) 

바울은 

고린도교회를향하 

여 편지하기 전 아멘 
에서 자신의 장래 선교 

의 방향을 결정짓는중 

대한 경험을 하게 된다 

“아멘 사람들아 너희를 보 

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행 17:22b) , “이후에 바울이 

아멘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행 

18:1), 즉 그는 아멘의 아레오바고 광장 

에서 자신의 학문적 소양과 수사학적 언변을 통원하여 문화 선진 국민 

인 아멘 주민들에게 설교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실망적인 것이었다. 그 

러한 경험 후 바울은 자신의 선교 전략을 재점검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내린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b) , 

실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요 학문적 배경을 가진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에 의존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같은 결심은 정녕 십자가에 자신의 정과 욕심을 못박아 

버 린 자(갈 5 : 24)에게서만 발견되는 단호함이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의 

지할 때 비로소 능력과 자유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자만 

의 결단이다. 

정녕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야말로하나님의 지혜와능력으로써(고 

전 1:18) 이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을 구원해 낼 수 없다. 

혹 예수 십자가가 빠진 증거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즐거웅과 편 

안함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영혼의 그 근본 문제인 죄에 

대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참된 구원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만 일어 

나며 이 하나님의 구원은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역사이다. 

세상의 이념은 특정 계층에 호소하고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지 

지를 받는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예수 십자가 복음이 올바르 

게 선포되면 어린아이가 회개하고， 젊은이들도 감격하며， 부유한 자도 

기뻐하고 가난한 자들도 즐거워한다. 구원의 은총은 특정 계층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롬 10:13) , 바 
울은 이것을 알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증거하였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 
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 6:14) , 

그렇다면 역사 이 래 최고인 현대 과학과 문명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혹시 
단순한 십자가의 도가 너무 유치하고 미련한 것 같아 온갖 학문과 세상 
지혜를 동원하여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 그 논리적 근거와 변중적 방법을 마련하는 데 부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이 런 세상의 지혜보다는 복음 전파를 위해 간절히 무릎 
끊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를 간구하는 준비 자세가 더 성경적이라는 사 
실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복음 전파는그주체자가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 방법도하나님의 신 
령한 방법에 의해 수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 
고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자. 그리고 위로부터 임하는 전도의 능력과 하 
나님의 지혜를 사모하자 그리고 위대한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이도 하 
나님이시요， 이를 이루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하나님 의 뭇과 방법 에 맡기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하나님을 알지 못 

하는고로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것으로믿는자들을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이희식(목사， 중등2부 지도) 

안수집사칼럼 

신렵한예뻐를사모하며 

‘!μ 
이승계 

( 안수집사， 예배위원회 안내차장)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 

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 4:23-24) , 

충현교회의 5대 목표 중 제일 첫 번째 항목은 ‘신령한 예배’ 입니다. 이것은 교 

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만큼 우리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많이 듣고 많이 강조되었으니까 잘 

실천될 것 같은데 ， 실제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 습관을 버 

리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우리들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 

깝습니다. 

저는 예배위원회에서 안내차장으로 봉사하면서 신령한 예배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고 그만큼 고민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시작 15분전 
까지 예배당에 들어와 차분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전히 예배에 지각승}는분들이 많은것이 현실입니다. 이런현실을늘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과 점검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 정말 내 자신을 전부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가? 이 런 고민 속에서 저 

는크게 두가지 사실을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은 불을 담아 분향을 하던 중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죽게 되는데 ， 이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 ," (레 10:3),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 

님의 거룩하심과 엄위로우심을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하심을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알 
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대통령과의 약속 시간을 지키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아 

마 몇 시간 전부터 준비하고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쓸 것입니 
다. 젊은 시절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며칠 후에 만나자는 약속을 하면 그 
때부터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요. 사람을 만날 때에도 잠이 안 올 정도로 o~음 

이 설 레고 두근거 리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시간에 그만한 정성도 준비도 없다면， 그것은 신령한 예배 
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신령 
한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롬 12:1-2a), 

둘째는，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주변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로 질서 있게 드려지 려면， 성도들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이 꼭 필요합니다. 먼저 온 성도들은 앞자리에서부터 앉아야 하고， 자리에 앉 
을 때는 가운데서부터 앉아서 다음에 오는 성도들이 편하게 자리를 찾을 수 있 
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조금만 우리 마음을 열고 다른 성도들을 배 
려하면 이런 일들은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입 
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서화 서로를 배 
려해 준다면， 우리의 예배는 사랑이 가득하고 질서 정연하게 드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신령한 예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충현의 성도들은 세계를 품고 선교하는 교회이니만큼， 우리의 마음도 

넓히고 생각도 넓히면서 이웃도 생각하고 남을 위해 작은 자리 하나 양보하면 
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나 때문에 지신 십자가의 깊은 뭇을 생각하는 변화되고 
성숙한 충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1801호 추낀흉헌 

g끝Dt ll 

2004년 9월 5일 @ 

추납의 은빼흘 얄기에 .•. 

유미Le 

이송믹 유미냐 두 청년은 하냐님의 

말씀을 배우슨 중에 다녀온 몇 번의 단 

기선교를 통해 자신에게 암한 하나님 

의 은혜와그리스도의 샤랑이 정말감 

샤했습니다. 그래서 학업을 잠시 접고 

、 9월 7일부터 6개월간주님께서 인도하 

신 뺑l서 복음을 증거할 것압니다. 성 

도들께서는 이들의 사역 가운데 홈L꺼l 

하시며 ξfOJ받으실 주님께 효F꺼~ 71도 

해주시기바랍니다 

L 어떻게 신앙을갖게 되었는지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으로 주님의 품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 

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살아온 20년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순간이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기쁨을 저뿐만 아니라 선 

교지의 영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길 소망합니다. 

2. 명신도 단기선교사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취었다가 이제는 나타내 

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 

으로너희를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하나님께 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 영광 

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롬 16:25-27) 
주님은 저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게 하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의 선교훈련에 참가하게 하셨고， 6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그 훈련에 참석하 

면서 나름대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교에 들어간 후 갔 

던 두 번의 단기선교에서 주님 이 예비하신 한 영흔 한 영혼을 만날 때마다 매우 감사 

했습니다.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을 세계 곳곳에서 전하게 하 

시니 한없는감사를드립니다. 

3. 앞으로의 희망은? 
지금의 삶도 그러했지만， 인간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은저를선택하셔서 주의 자녀로삼으셨고， 주의 일꾼으로쓰시길 원합니다. 나는단 

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제 자신을 내려놓고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단지 
나의 희망은언제 어떤어려웅이 닥쳐올지라도낙심하지 말며 ， 모든것을주님께 내 

어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의 단기선교를 통해 느낀 것은 모든 것 

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단지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 
는 단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뿐， 각 영흔들에케 찾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 
니다 바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전한 영혼들마다 주님께서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 

길간절히기도합니다. 

내압술을 

샤용하-"/갈 

유미나{대학부) 

나에게는 네 번째 선교였다. 이번의 단기선교는 나 
에게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졸업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에 이번이 아니면 선교의 마음을 품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결단을 할 수 있었다. 

소망을 품고 하루하루 선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죽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느꼈 

다. 매일매일 회개하며 나 자신과 싸워야 송}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자신이 하나님 

께 너무 죄송스러웠다. 사역 중에도 불만과 불평이 많았고， 나의 더러운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 처음으로 학생들끼 리 간 단기선교라서 나에게 책 임감도 요구되었 
는데， 그저 어린 모습과 어린 마음이 아직도 많아서 섬기려는 것보다 섬김을 원하 
는 어리석은모습을보였었다. 하지만하나님은이런 나도사용하셨다. 전도를할 

때에는 복음을 전하고픈 열정을 주셨다.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람이 과연 내 말을 알아 들었을까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 전도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영혼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확신을 부어주셨다 

.. 01먼 주에 줄알아는 전교팀 

홉붙를 [ 기간 | 팀 | 팀장| 기간 | 팀 l 
9월 6일웹)-9월 15일(수) 6교구 3지억 원열 9월 7일(혜-9월 16일(목) 1교구 5지역 김5댁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 5지역 이강근 9월 7일(화)‘9월 16일(목) 15교구 4지역 남용절 

9월 6일(월)-9월 16일(목) 15교구추가지역 이갑재 9월 7일(화)-9월 14일(혜 은퇴징로 이태복 

지원동기 
삶의 목표를 잊은 채 ，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힘들어했습니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 때 

문에 불안해하고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금 생 

각나게하셨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 

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회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 

이니라" (고후 5:15). 2년 전， 말씀을 통해서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 
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겠다는 나의 인생 목표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 그리고 여전 
히 지금도 신실하게 나와 통행하시며 나의 부족한 모습과 더러운 나의 죄를 오래 참 

으심으로 기다려주시고 나를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 너무나 크신， 놀라우신 하 
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온전하 그의 부르심에 순종하려 합니다. 그의 사랑과 비밀 

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혼구원사역에 제가 사용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 

잘 것 없는 인생을 통해 일하실 전지전능하시고 무한하신 우리 하나님의 비전을 확 

실히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단기사역을 지원합니다. 

나를사용하시는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 

직 자기 돗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라" (딩후 1:7-9).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상 단기선교를 결심하고 보니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너무나 많이 보였습니다. 

나는 10일 이상 부모님 곁을 떠나 본 적도 없는 어린아이였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렇다고 소위 말하는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도 들었고， 내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님께서 말씀해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 

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너는 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 

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현지 영흔들을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하나 

님을 더욱 사랑하며，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복음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분명 힘들고 어려 

운 일들이 있을 것이지만 말씀을 붙잡고 100%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100% 나의 
가진 것을 다 드려서 온 맘과 옴 몸과 정성을 다해 우리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 

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감추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나를 보내시고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나의 약함 때문에 그 분의 강함이 

드러나며 그 분의 능력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선교를 통하여 나의 인생 속 

에서 일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깝게 만나고， 그 분의 나 

를 향한 계획과 비전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송미(대학뷔 

선교를 왔거나 혹은 선교를 준비 중인 여러 친구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복 

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지 못한 민족들이 너무나 많다는 이야기에 깜짝 
놀라곤 한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매우 감사하다. 세상은 너무나 악해 

지는데 이때에 나를만나주시고또한주님의 도구로사용해주시니 감사하다. 

선교를 다녀와서 내 삶이 180도 변화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변화되길 소 

망한다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긴 하나 아직도 버 려야 할， 또 죽 
어야 할 내가 너무 많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선교가 나에게 그저 추 

억으로 남지 않길 바란다. 여름 방학 때 일어난 선교열기가 지속되길 바란다. ‘나 
는 선교를 다녀왔으니 해야 할 것을 다했어’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가게 될 직장에서도，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 부모님에게 

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내 힘으로는 영혼을 살릴 수 없지만 내 입 
술을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본다. 

이정민(대학부) 

훌 연IH ).1역중El 신교팀 

.멘l홉훨톨l l~._. l-를 l홉.률홉I 
8월 31일(화)-9월 10일(금) 16교구 4지역 홍원석 9월 1 일(수)-9월 10일(금) 1교구 9지역 김용조 

“또한 우리흥 위하여 11도하퇴 하나닝이 션도항 문용 우리에 111 영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빙옹 망하께 하시 11 흥 구하lr" (흥 4: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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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 여룰수련회 후l' 

그리스도효t 좋은군사 

주만흥헌 저1801호 

현국악교 

모데에게 항상 우리보다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영원하신 예수님이기 때 

문에 자신이 당할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 

는 마음을 주심을 확신하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항상 청결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복음을 힘써 증거하라고 권면한다. 

방학 때마다 있는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한 학기동안 캠퍼스에서 어 떻게 살아야할 

지 결단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모습 

으로 한 학기를 살아가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단순히 다음 한 학기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살아가야 할 것 

을 다짐하며 결단하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협}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 

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 나의 삶의 대장임을 확신하며 좋은 군사로서 나를 부인하 

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한다. 

지난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대학부 여름수련회가 충현기도원에서 있었다 2박 3 

일 동안 여러 강의를 통해서 디모데후서 전장을 깊이 공부하며 묵상했던 귀한 시간 

이었다. 디모데후서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서 사형집행을 앞 

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를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썼던 편 

지이다. 비좁고 차디찬 로마감옥에서 밤낮 디모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바울의 간절함을 2천년이 지난 지금， 디모데후서를 통해 다시 한번 깊이 느낄 수 있 

었다 

이번 수련회는 디모데후서를 통해 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다짐하며 결단하는 시 

간이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 

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이야기한 

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꺼하라고 권면한다. 이에 수련회뿐만 아 

니라 매일의 삶속에서 그리스도의 좋은군사로하나님의 사람으로온전케 되는것 

을 소망하며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한다 그리고 묵 
상으로끝나는 것이 아니라한 걸음 더 나아가삶속에서 말씀을통해 배우고확신한 

일에 거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왔던 삶 

을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 
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 (딩후 4:7) , 

이번 수련회 주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였다. 수련회 에 참석하기 에 앞서 군사 

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었다. 군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좋 

은 군사는 자기를 죽이고 대장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사 

람을 말한다. 그리고 평소에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묵묵히 감당하며 훌륭한 군사로 
서 성장을 도모하는 사람이다.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 

사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 

으라고 권유한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그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 

이번 수련회를통해서 나도바울과같은믿음의 고백을할수 있기를소망했다. 내 

삶 중에서 괜찮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리며 헛된 

훗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훗대를 향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믿 

음을 지키고 달려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였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 

를 기억하라고 했던 것처럼 항상 예수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박준상 (대학부) 

여름성경학교를 마지고 

복음에반응하는아이들 

나는 유아부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동안 이번 성경학교가 참 귀하 
다는 것을 알았다. 그 주제가 ‘새사람이 되었어요’ 였기 때문이다 

이제 신앙인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과 같은 유아부 아이들이 평생 
삶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주제가 바로 거듭남이라는 생각이 들었 

다.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성경학교에서 전할 때 아무리 거창한 

것을 하더라도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아 
무런 소용이 없기에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매달리며 성경학교 

를준비했다. 

드디어 성경학교가 시작되었고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아이들에게 거듭남에 대해 들려주었다. 특별 
활동시간에는 아이들이 ‘용서해주세요’ 나무에 자신들의 잘못을 쓴 
열매를 직접 붙이는 시간을 가졌다. 아이들은 ‘용서해주세요’ 나무 
에 열매를 붙이며 회개의 말씀을 몸으로 배웠다. 나는 그들이 마음 
으로 받아들이며 회개하는 입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한 
아이들을 보며 죄를 깨닫고 죄사함을 구하는 거듭남의 회개로 아이 
들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렸다. 또한 교사로서 복음을 가르치 

는 내가 아이들처럼 순수하게 회개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고 회개했 
다 그로인한감사와기쁨을어린 영흔들과함께 나눌수 있어서 진 
정감격스러웠다. 

다음날에는 루디아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아이들에게 우리가 하 
나님의 말씀을듣고회개한후에 어떠해야하는지를말해주었다. 말 
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 
에 크게 대답하는 어 린 아이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크게 감동되었다. 
그리고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삭개오 이야기를 들려주며 사량이 없 
이 욕심부리며 살아가던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 새사람이 된다는 
놀리운 복음 앞에 서 있던 아이들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 복 

음에 아이들이 반응승}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참 감사했다.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어린 심령들을 어루만 

져주셨다 그리고 나의 죄로 상하고 더러워진 심령도 그 손길로 어 
루만져주셨다. 성경학교를 마치고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감사함 
으로 충만했다. “성경학교의 모든 과정을 맡아 주관하시고 거둡나게 
하시는 비밀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 영광받으소서 

허에스더(유아부교A f) 

하l-t님의 뜻을 어떻계 알 수 있을까'? CD 

하나님의 선택r 쩨lJl뽑'JI? 

어떤 사람들은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경우， 주님께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리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뭇 
을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일까요? 성경에 있는 제비뽑기에 관한 몇 가지 사건에 대해 문답하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구익썽경에는 하나님께서 가LfCZ!팽 분배'(EJ 26:5잉， 아간의 범죄(수 1'14) 시울왕의 전휠삼상 10:20-
21) 등 자신의 뜻을 요lζ빼게 전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여러 번 이용a씹니다 이것은 제비뽑기가 
하나님께서 인ζ}에꺼/ 자신의 뜻을 가르쳐주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블당i끄 있는 것 아닙니까? 

A.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εh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뽑는 제비를 얼마든지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 
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이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우리가 제비를 뽑고 그것이 하나님의 돗이라고 생ζh하는 것은 엄청난 착ζ엠니다 위의 

세 가지 경우는 히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보여주시기 위해 제비뽑기를 친히 영렁하신 것입니다 

Q. 요나의 경위온 1끼는 하나님이‘ 명렁이 없었는데도 시람들이 제비를 뽑았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느장토 알게 된 것 아닙니까? 

A.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의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지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인ζ버| 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 자르침을 븐댔던 사도들도 제비를 뽑아 맛디Of를 열한 사도의 수에 가읍l시 
키지 않습니'11<<헝 1.26)? 

A.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 다음 사도행전 2~뻐| 성렁강림사건이 나옵니다. 
성렁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의 선택 

(레 16:8)인 제비뽑기를 허용하셨습니다， üf지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락|시는 지금， 저|비뽑기 
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비뽑기를 사용하라는 명령이나 의똑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시가 
없이 그것을 사용하고 의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을 시험하는 것이고 인간의 막연한 무지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음 
으로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주님께 아뢰며 간구할 수 있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 
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뭇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거대한 역사의 주인되심 
과진리를우리에게 알려 주신다면우리는삶에 닥친 선택의 문제들에 대한바른길을알수 있습 
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부족하거든모든사람에게 후히 주시고꾸짖지 아니하시는하 
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끼약 1:5), 

(정리/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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蟲 교회랑방 빼 0뺀엉F~ .파회절룹1 71 법 찬양예빼 딪f Þ1하며 
아멘찬양대슨 하나님 한양하71를 사랑하는 180여 명의 성도 의 안식을 멧보논 것임니다 대원들 모두가 이려얀 마음일 것입 

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거의 빠지지 않고 잔양의 은혜에 푹 빠 들로 이루어져 있다. 다른 찬양대에 비애서 연헝대가 높은 펀이 

다. 그래서El치 큐역예배 같은 푸근안 분뮤기가 풍겼다. 나누 

는 대확도 음안에 과아 거보다느 티·잉드 가의 관f계， 츄님과의 
L D C2 

관계 등의 주제가 주를 이·류었다. fl쥐보다는 노현양으로， 만 

깅신국 짚사(부대장) - ‘자도신경”은 기본석인 신앙고백이라 쉽 

게 외우고 지냐치 수 이느데 사시 그 야에 어마냐 크 으혀|의 가 ’ ‘ L 11 '2 

족보다는 은혜로 나누고 잔앙쨌다. 

아멘 잔앙대는 교획실립기념 찬양예배에서 “여호와 

는 뮤대하시다”라는 추제로 서준상 치와자의 지와아 

래 ‘여효와슨 뮤대하시다”를 포함， 종 b곡을 간양얀 

다. 아멘 한앙대의 갇 따트장과 암원들로부터 갇 찬 

양과 연습과정에 대안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깅영순 짙).H~.토 따트장) - ‘여호와논 위대아시다”에 

보연 “이것을 자손에게 전마시오”라는 가사가 있습니 

사가 이느지 모르니다 . 이버 차야여스 춧에도 부르 때마다 크 
L L 0 L 닙。 ’ 

으혀|가 된니다 . 안산 새로우 느낀이니다 차얀대워듬 
I:! ' " 0 0 ,,- c:. - 0 I:! ' " L 0 " L 2 

도 간으 으혀|른 체언하고 이다고 셋간하니다. 어떠 대 
E L L "2 "0 ,- M ,- 0 ’ 

임으 유하음 가기로 되어 이어느데 유하 나짜까지 미 ” 도 MM L" 1 I 

루고 연습에 삼여아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 사도신경 

의 신앙고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 . 이 부분은 복음에 대안 의미를 잔송을 듣는 사람으로 아여금 영짝하게 이OH하게 압니 

gt소。H 권사(부대장) - 모든 잔양이 은혀|롭습니다 하 

나같이 감사안 가사들입니다 . 대원들이 순간순간 죄선 

을 다하고 서로를 아끼는 사량을 보이는데 아마도 잔 

야요 하느 사라틈이기 때무이 거 가스니다 끄까지 서로 아끼며 사란하느 모스으로 차야 
드 L ^ E 닙 , E ' , '0 

하길 기도압니다 다 . 이 가사를 부를 때마다 복음이 얼마냐 소중안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자손 

에게 선하시오 ” 마치 무슨 보물을 선하랴는 듯안 느낌이 강아게 들지 않습니까? 

전옹운 징.J.f(소프라노 파트장) - 그래서인지 그 부담감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양 자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마음에 와 당습니 

다 특이， ’집자가 그늘 밑에’를 잔양아다 보언 십자가의 사랑과 선교가 언결되는 위임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냐 더 깊게 찬양하게 됩니다 

윈l효 집사(베。ι 따트장) - 연습 시간이 중분치 않아 처음에는 초급쨌습니다 그러나 대 

원들이 아무련 불평 없이 정말 열심 δ| 해 주었습니다 오δ| 려 대원들에게서 주님을 양안 

열의를 배웠습니다 쉽게 지냐질 수 있는 것에 얼마냐 깊은 의미들이 있는지! ‘싸도신경” 

을 그냥 읽을 때는 그 의미를 명료하게 몰랐는데 음을 녕어 부르며 연습아니까 가사들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이계El 장로(대장) - 연습시간이 녀무 급아게 잡혀 대원들에게 미안압니다 . 그련데도 불 

명 없이 잘 모여 감사합니다 처음어[선성된 곡을 들었을 때는 퀴에 익은 곡들이 많아 조 

금 소흘。1 생각쨌었는데 연습을 아는 동안 잔양 속의 신앙고백들이 얼마냐 주옥같으며 

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퀴에 익은 곡들이니까 가사를 더 잘 이애아게 되어 

서 은예가 더 큼니다 특히 ， ‘여호와는 위대아시다’는 이번 교외설립 기념주일과도 잘 맺 

기 때문에 산양힐 때마다 더 큰 갑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불러온 곡이지만 

부를 때마다 갑외가 새롭습니다 

초지은 짚샤(부종무) - “십자가 그늘 밑에’라는 잔양 안에는 반량없는 아냐님의 영량을 

발건하게 만드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서 안량없는 그 영팡을 발건Or면 

그것이 바로 안식이 됩니다 내가 뭔가 되는 듯이 생각되연 십자가 그늘 밑에 들어가지도 

못알뿐더러 조급해지지만 십자가 아래 있으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발건하고 곧 십자가 

잔양을 듣는 상도들도 껑킹J.f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들으연서 양께 깐양하는 

자세가 되었으연 얀다 이건 찬양대만의 발표가 아니라 찬양예배이기 때문이다. 이야기 

를 나눈 아멘 찬양대 대원들은 오케스트라 대원들과 이번에 아벤 오케스트라로 ff죠 나 

올 다른 찬양대의 오케스트라 대원들에게도 수교와 감사의 말을 남껏다 중현교회가 51 

년을 지내오는 동얀 역사하tl 하나남의 권능과 사량을 되새겨볼 송은 시간이 될 것이다. 

암께 동잡하여 아벤 찬양대가 부르는 갚은 은어l와 사랑을 나누도록 하자. 

상반기교사양성부후기 

학나는F껴썩 주싣섣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다 
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선물이 아니라 하나의 문셋거리 

가 될지도 모릅니다 교회학교의 학생들은 선생님께 아 

주 귀한 선물입니다. 그 영혼이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 
는 것은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는 큰 기쁨입니다. 그렇게 

귀한 영흔들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은 교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하고 좋은 선 

물을 받았다고해도 그선물이 줄수 있는 기쁨을잘사 

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단지 고 

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자라날 

영흔을 선물로 받았다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교사는 그 

선물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도리어 그 선물 

들이 커다란 짐이 될것입니다. 

교사양성부에서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 영흔 

들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지 그 선물들이 어떤 포장지 
로쌓여 있어서 우리가그속을 보기가 힘든지 어떻게 그 

들을 싸고 있는 포장지를 뜯고 그 속의 영흔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 알게 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선물을 받고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어 려움을 느꼈는 
지 알수 있었습니다. 바로그선물을 열어서 볼줄을몰 

랐기 때문입니다. 교사양성부를 수료한 후 다시 그 영흔 

들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흔 한 영흔들이 하나님 
께서 내게 주신 귀한 선물임을 알아기는 것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양현수(중등1부교새 

에 다곰주일잔송 

161장 “대속δftl 듀주떼서” 

다음 주일 찬송 ‘대속하신 구주께서’ 는 요한계시록 1 

장7절에 있는 “볼찌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 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그를찌른자들도볼터이요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라는말씀을배경으로작시되었다. 

작시자 셰닉 목사는 웨슬레로부터 사명을 받아 킹즈우 

드에서 광부들의 자녀들을 가르친 감리교회 첫 평신도 

전도자였으나 웨슬레의 〈자유은혜〉교리에 다른 견해가 

생겨 감리교 운동을 버리고 칼빈주의적 신앙 노선을 따 

라서 자신의 종교 단체를 조직하기도 하였다. 

그는 세 권의 성가집을 내며 많은찬송가를썼으나불 

과 몇 편만이 잘 알려져 있다. 그 중 그리스도의 재림을 
율은 이 찬송은 영국의 마틴 마단(Martin Madan)이 그의 

찬송가집 〈시와 찬미의 수집〉을 펴낼 때 폰 써1닉(John 
Cennick , - 17 1 8-1755)목사가 1750년에 쓴 “보라 무수한 

나팔소리 울리며” 에서 한 절을 택해 이 찬송의 3절을 삼 

았고 나머지는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 1707-1788) 
가 1758년에 쓴 “보라 구주께서 구름타고 오신다” 에서 

택하여 구성한 것이다. 이는 두 찬송가에 담긴 사상이 같 
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 ..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 
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라는 

심정을 가지고 불러야할 찬송이다. 
(찬앙위원회) 

ι--- 새가족을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소속부서 딴자 | 번호 성명 쿄구소속부서 인도자 I 

2469 이큐연 16 소밍부 류향댄1히 I 2487 김굉섭 19 Á렘부 전현t1(5) 

2470 김용길 12 징년1부 정운핸낀 I 2얘8 빅tol정 5 정년2부 조인희(2) 

2471 이혜선 19 정년1부 유병쉰8) I 2489 입증환 5 정년2부 조인희찌 

2472 황진섭 1 교역지 

2473 이주영 1 시모 

2474 한성임 1 교역자 

2490 김지나 19 고등부 지효정떼 

2491 권우하 19 대학부 김원I(!에 

2492 강보임 19 정년1부 깅복쉰16) 

2475 안서희 19 대학부 태일희(1) I 2493 김재진 19 대학부 박옥현(5) 

2476 빅효식 19 정년2부 태일희(1) I 2494 조인수 4 ~번1부 조운쉬12) 

2477 ~연 19 대학부 김선영(1 ) I 2495 배석영 19 대학부 홍승연삐 

2478 이호영 6 청년1부 유병쉰8) I 2496 라병순 5 청년2부 

2479 정혜나 19 고등부 이덕해8) I 2497 한영민 9 정년2부 강두형(이 

2480 김정표 6 정년2부 김연훨6) I 2498 주장규 19 정년2부 허미재2) 

2때1 김충곤 10 짧1부 최난희떼 I 2499 집운수 19 정년2부 깅두형(2) 

2482 전싱렬 5 청년2부 양기쉬히 I 2500 김 신 19 청년1부 강두형(2) 

2483 김진이 5 정년1부 맨옥{이 I 2501 한현경 19 청년1부 인복냄8) 

2얘4 김혜진 19 고등부 2502 이소리 19 청년1부 빅떼경(19) 

2얘5 정해미 19 고등부 김효재8) I 2503 태미화 1 정년2부 최송재1 ) 

2얘6 김지현 19 고등부 우선내:8) 

짧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새가족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짧 



저1801호 주만흥현 

교꾀쇼석 

<<D 2004년 9월 5일 

양펄 충현 71도으l 창 
띠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 

로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시며， 말씀을 증 
거하실 때마다십자가복음만전하는통로가 

되게히소서. 

a 영원 전부터 감추어 왔던 십자가 복음의 비 
밀이 예배 때마다 담대히 선포되게 하시며， 
충현의 모든 성도들()] 천국복음을확신하며 

그복음을자링하게히소서. 

a 충현교회의단기선교사역을통해복음을들 
은모든시람들이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옐}가며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소 

서 

댁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이 
웃에게 복음을전하게 하시고전도의 열매를 

맺거l 히소서. 

딩 모든새가족들이 물과성령으로 거듭나게 하 

시고， 십자가의 복음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서자라게힘:서. 

딩 후반기 주간성경공부， 교사양성부， 찬%매원 
양성부， 전도대원훈련， 남녀구역장 영성훈련 

을통하여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확신하며 

전하는 천국일꾼들이 뺨l 성장하게 히소서. 

장소:충현기도원 

장소 제2교육관 4층 

대상 : 복음의 증인된 모든 성도 

장소 . 본당 

대상 , 충현전도대 훈련자 

일시 :8일(쉬 수요2부 예배 

일시 :7일(훼 18:30 

·전도위원회영성훈련 

주저1: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한 영혼을 향한 사랑 회복 

일시 16일(목) 19:30"'21:00 

• 증연전도대 문련 개깅예배 
일시 :8일(수) 13:30 장소 나사렛홀 

·진옆원회언신예배 

+7교구영성훈련 

장소 교육관 201호 

장소 본당 112호 

장소 :당회실 

장소 .영아부실 

정기당희 
망1 : 8일(수) 수요2부예배 후 

2 권사 2지회 월례회 
일시 ‘ 8일(수) 수요1부예배 후 

3. 안수집사회월례회 
일시 5일(오늘) 15:30 

4. 경잘전도호| 월례회 
일시 : 10일(금) 18:00 

5.11사단진중세례식 
일시 11일(토) 14:00 (교회출발 09:3이 

모임 

• 동서울노회 제%회 정기노회각종고시신정서를 쩌|출하기 원하는 분은 
다음과같이 준비하여 주시기 ~f랍니다 

· 제출서류 

@ 목사 고시 정원(강도사로서 목시 고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 

@강도사인허 및 고시 정원 @전도사 고시 정원 

@ 목사 후보생 고시 정원(총신대학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입시 지원재 
@ 신학 계속 추천 정원(총신대학 및 총신신대원 재학생) 

• 저|출마감 2004년 9월 15일(쉬까지 

• 접수 및 문의 사무국 총무패'lr 552-8200 #40띠 

징소: 홍천 

정g얀 은퇴권사 김용석 안수집사의 모친， 김신자 권사의 시모， 7교 

구 광주3구역/ 8월 29일 별서1， 8월 31일 장례 

별세 

1 교시(18:10-19 : 1 이 

세계 선교의 흐름과 영적 상황(걸릴리흘) 

2 교시(19:20-20:2이 

정교， 카톨릭(나사렛흘) 2 이슬람교(갈릴리흘) 

3 힌두교(본당112호) 4 불교(베다니흘) 

다음주일 

(9/12) 

M 

짧
 

결혼 

이진수군(이진도씨의 동생， 1교구， 교회직원)와윤재림 앙 (윤영근 
성도， 소광옥 집사의 딸， 창평교회/ 19교구， 교회직원)/7일(화) 
12:30 갈릴리홀 

2. 백승현 군 (백관흠 성도， 김현순 권사의 아들， 5교귀와 김은성 앙 
(김윤주 씨， 김임순 성도의 딸) / 11일(토) 14:00 군포문화예술회관 2 

층 국제회의실 ~ 031-390-3508 
3 이태구 군 (이삼채 씨 ， 이만지 씨의 아들， 제자들교회)와 이미안 양 

(이동희 집사， 김형숙 권사의 딸;7교구) /1 1일(토) 15:30 머릿돌교 
회 웨딩흘 ~ 02-447-4634 ， 4μ4 

·F훤톨캔잉E흩갱. 

이번주새벽기도회담당 

6(월 7(화)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엄필성 | 나광영/최호일 
12 (주일) 

나광영/정 연희 

11 (토) 

훈/이수경 

1 Q(금) 

고광환/김홍기 l 장 
9 (목) 

김용덕/박호용 

8(수) 

정진호/장숭규 

날짜 여|배 예배전찬앙 사회 기 도 설 교 

9/8 수요 l 방준영 박영순 내 언약을 어겼다(호 8‘1 끼 김성관 목사 

9/8 수요II 정현민 이훈 고난을 위한 부르심 (딩후 1:3-9) 이경준 목사 

9/10 금요집회 6교구/테너 이상주/안수집사중창단 정현민 김성관목사 

9/12 주일 l 최종철 김영은 심판의 날(롬 14:7-12) 이희식 목사 

9/12 주일 II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외/바이올린 유원주(임마누엘 오케스트래 김영훈 김광남 심판의 날(롬 14:7-12) 류병희 목사 

9/12 주일 m 주 예수 넓은사랑 외/할렐루야중창단(지도， 이수진) 이종철 정선현 심판의 날(롬 14:7-12) 김성관 목사 

9/12 주일 IV 내 맘이 낙심되며 외/소프라노류숭연에벤 찬빼) 하종철 최지윤 심판의 날(롬 14:7-1 2) 고광환 목사 

9/12 주일 V 죄짐맡은우리구주외/소프라노최시원(고등부) 장훈 김영달 심판의 날(롬 14:7-12) 김용덕 목사 

9/12 주일찬양 안창덕 이병영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1(렘 13:20-22) 김성관 목사 
」

예배담당 안내 (9/8-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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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기 
에뼈부 

여국근 
2교구 

. 우|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종대 정현민 
소밍부 교구위원회 

이종철 김영훈 
선교위원회 9교구 

이병학 
법인운영위원 

오진국 
빼위원 

노광헌 
딩회서기 

· 시무장로 

김은호 
교구위원징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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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원안내 

고광환 
1교구 

이희식 
중등2부 

정충신 
초등부 

이재영 
10.교구 

황진섭 

정진호 
7교구 

훈
닙
T
 원
부
 

엠
 떼
어
찌
 

꺼
O
 • 

q
」 빼펌

 써m뻐
 써
챔
빠
 

조규호 
14.교구 

김준희 
정년2부 

위건량 김익환 
씨가족S벽1부 13.교구 

최종철 하종철 
중등1부 1삐구 

양재웅 이성진 
중등3부 5교구 

이경준 이창수 
15.교구 고a부 

나광영 
11교구 

닙내극ò O네 
。 ‘ o 
8교구 

정운석 
8교구징 

최무길 
깅써원 

μ얀
 鋼

」
。
이
니
 

1 

버
님
 

김종구 
훨기도원김 

이 훈 
친잉위원징 

조인제 
응A써원 

강모용 
징년2부징 

문홍구 
옹써원 

김영길 
봉써원징 

구 분 시 간 자C3 -A‘-
오전 7:00 본당 

11 오전 9:00 본당 

주일예 배 
m 오전 11 :00 본당 

(수화， 외국어 똥시통역 예배) 

W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라는 예배) 

찬앙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1 오후 7:30 본당 

금요집회 오후 7:30 본당 

새벽기도회 오전 5:00 본당 

예배및집회안내 

안종욱 
째징위원 

이정우 
성년2부징 

김환기 
9교램 

이종석 
기획위원장 

전홍렬 
예배위원징 

김광남 
김A뻐원정 

진흥용 
행징위원징 

차신득 
뿔훼gg때징 

이갑재 
15.교구짐 

이창호 
전도위원정 

임무천 
건축위원징 

김연식 
17교구 

김정연 
2교구 

김영순 
1교구 

류진희 
19.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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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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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정연회 신동자 
9교구 4교구 

홍순애 이옥주 
10교구 6교구 

조옥자 강덕필 
7교구 16교구 

김정자 이수경 
15.교구 19.교구 

한성임 
13.교구 

김구형 
째2교육위원징 

정태두 
전도위원 

김영달 
AJ!f국잉! 

김영은 
행징위원 

노영한 - 박철구 
3교구정 진도위원 

강철형 
18.교구정 

김영수 
11교구징 

이형수 안동현 황의만 
딩회부서기 ~I링인때부징 소잉부정 

이계인 박덕양 이태식 
O땐%때징 새7택뽑1부징 10교구징 

신상수 
예배부징 

배춘식 
13.교구징 

한송규 
신흔기징부징 

최지윤 
g밴1부징 

숭

원
 

곤
자
。
 

페샘
 싸m빽
 

박홍규 권명옥 조종환 
기브리짧뱀g 새71족SL육2부짐 에뻐l부징 

황영일 
교육훌련부원징 

이실호 박찬섭 
새빡흙부징 쩨1교얽{원 

김단용 
14교구장 

원응철 
찌1교뿜원징 

최윤덕 
17교구징 

정청길 
예배위원 

구 분 시 간 자o λ‘- 구 분 시 간 장 -까L‘ 

l 오전 9:00 
교육관 11 0호 

청년 2 부 오후12 : 10 교육관 501호 
영아부 II 오전11 :00 

장년 I 부 오후12 :30 교육관 507호 
유아부 오전10:50 교육관 201호 

장년 2 부 오후 1 2:30 교육관 407호 
유치부 오전 10:50 지11 2교육관 l충 장년 3 부 오후12 :30 교육관 307호 
유년부 오전10:30 교육관 307호 소앙부 오후12: 15 갈 헐리흘 
~ % lJl 오전10:30 교육관 407호 신혼가정부 오후12: 1 5 교육관 204 ， 205호 
소년부 오전 1 0:30 교육관 507호 사랑부 오전11:00 복지관지하1층 

τ""τ% 1 .!f 오전 9:00 교육관 30 1호 에바다부 오전9뻐학생)!.오후 l때{성앤 교육관207호 

중 퉁 2 부 오전 9:00 교육관 401호 탁아부 오전 9:00-오후 2:00 교육관102호 

중둥 3 부 오전 9:00 교육관 501호 새가족양육부 l 오전 9:15 II 오후12:15 갈릴리훌， 베다니 훌 

.ï!. %.!닝「 오전 9:3 제 2교육관 4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교육관107호 

대 학 부 토， 오후 400 제 2교육관 4충 정신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청 년 1 부 정오， 1 2 : 00 제 2교육관 4충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아 엔 훌 

• 전임지휘자 서준성 l 찬양감독 강임구 

l 전임독창자 김소연 

l 협력선교사 허요셉 (이집트) 

융석민 
실르입옆때g 

함철주 
A녕부징 

장철환 
진도위원 

안석현 
5교구징 

이달옥 
째징위원 

정선현 
기획위원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m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로，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IV부 예배는 스리랑카어， 중국어1 몽글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동시 통역됩니다， 

Simunan없JS 때생a따18 In 티19liψ，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뼈 日evenO’ cl∞kW，이ship 않rvice， 
and Sri 벼애an， Chirese, Mor핑대an ， Rus앓n， 버때i ， andl때α1eSian are 외50 available at the one 0’ ckx:kW，α양lip 않rvice 


